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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chool religious curriculum with the theme of civic 
education based on Thomas Groome's theory of Catho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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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education. 2. ‘Mutual Respect through Understanding of Religion’, 'Educating for 
Intercultural Dialogue', and ‘Fraternal Love for Humanity’. 3. Thomas Groome's educational 
theory and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methodology applied to civic education.
RESULTS  Facilitating learner engagement through reflective classroom activities and a 
respectful and challenging classroom environment.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and 
teaching through dialogue. Encourage enthusiasm, questioning, and critical reflection on justice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justice. Based on the meaning of Catholic, it is to respect and 
welcome diverse opinions. After all, civic education in religious education is not different from 
character education, and its teaching method is to engage learners, pay attention to the subject, 
express, reflect, contact, internalize, and help them mak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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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위한 가톨릭 종교교육 방법론 고찰:
토마스 그룸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김경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토마스 그룸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가톨릭 종교교육 방법론을 

고찰하여 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학교 종교교육과정에 대해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첫째, 종교교육 맥락에서 시민과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목표 역량에 대해 고찰한

다. 둘째, 가톨릭 종교교육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민교육 주제로서 ‘종교 이해를 통한 상호존

중’, ‘문화간 대화 교육’, ‘형제적 인류애’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토마스 그룸의 교육론과 시

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톨릭 종교교육 방법론을 고찰한다. 

결론  토마스 그룸 교육론으로부터의 주요 시사점은 첫째, 가톨릭 인간론에 기초하여 학습자 

삶과의 관련성을 통한 참여 촉진, 성찰로 이끄는 수업 활동, 존중과 도전이 부여되는 수업 환

경 조성이다. 둘째, 가톨릭 사회론에 기초하여 교육자가 공동선에 기여하겠다는 인식과 대화

를 통한 수업 운영이다. 셋째, 정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의에 대한 교육자의 열정, 질문 

그리고 비판적 성찰 활동이다. 넷째. 가톨릭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과 환영이다. 결국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은 인간화 교육과 다르지 않으며, 인간화 

교육의 교수법은 학습자를 참여시키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표현하게 하기, 성찰하

게 하기, 접촉하게 하기, 내면화하게 하기, 그리고 결정하게 하기이다. 이와 함께 수업을 실행

하면서 인간화 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토마스 그룸, 삶과 신앙의 통합, 시민교육, 가톨릭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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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시민교육에서는 시민지식 뿐 아니라 시민으로

서 삶의 태도와 의향을 함양해야 하고 교육에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Kim 

et.al., 2018; Min, 2022: 171).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와 연결된다. 학생들의 시민역량 수준

과 성인들의 시민역량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반공교육, 

안보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으로 민주적 정

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한적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Lee et, al., 2020: 54)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 교과와 도덕 교과가 

관련 교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시민 교과’를 만들어 시민교육을 하자는 주장

(Jung, 2017: 186)과 별도 교과제 도입에 반대하며 주제별로 접근(Roh & Kang, 2018: 50)하자

는 입장이 있다. 별도 교과를 주장하는 데는 시민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과인 사회과와 도

덕과의 한계 즉 삶과 연계를 맺지 못하는 내용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민교육

은 사회 맥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은 다

른 어떤 교과보다 적극적으로 앎과 실천 영역의 통합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도는 

교육방법 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Jung, 2017: 187). 시민교육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

는 것이다.

시민교육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평생교육기관, 신앙공동체 등에서의 종교교

육 혹은 신앙교육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 주제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는 종교교육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을 다루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학교 시민교육이 삶에서 비롯

하여 여러 교과에 걸쳐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종교 신앙공동체의 종교교육(신앙교육)에는 신앙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따라야 할 윤리적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는 수련의 과정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신학자이자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 보스톤 

칼리지)의 가톨릭 교육론으로부터 시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톨릭의 종교교육 방법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가톨릭 종교교육 실행의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고찰하기 위해 시민교육이란 무

엇인가와 함께 종교이해를 통한 상호존중, 문화 간 대화 교육, 형제적 인류애의 시민교육적 주

제를 살펴본다. 이어서 토마스 그룸의 교육론에 대해 고찰한다.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71 (2022)

- 4 -

Ⅱ.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

1. 종교교육 범위 설정을 위한 시민교육 이해

현재 시민교육이라 불리는 교육에는 인권교육, 평화교육,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문화교육, 

생태 환경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참여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 다양하게 표

현되고 있다. 교육 내용과 주제가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과 혼용되고 있다. 여러 용어가 혼재되

어 사용되는 것에 교육현장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지적도 있다(Han, 2017: 2). 종교교육 

방법론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교육은 시민교육 교과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서 시민교

육을 다루는 것이므로 시민교육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민교육

이란 무엇인가? 종교교육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겠다. 

1) 누가 시민인가?

시민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되 정치적, 철학적, 문화적 관점

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는 종교교육 실행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시민을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의 과제로 이어진다. 사회과 교과의 맥락에서는 시민을 보편적인 인간 개념과 대비해서 

역사적인 존재로서 시민, 정치철학적 관점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 다원주의 사회 속의 

시민의 위상과 자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종합한 시민의 모습을 고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Kang, 2007: 85). 사회과 교과에서는 양성해야 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성의 범주와 내용으

로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능, 시민적 가치와 태도로 구분하여 합리성, 정의, 참여, 배려를 제시

하고 있다(Kang, 2007: 102). 그렇다면 학교 종교교육의 맥락에서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유에서 시민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관점에 토대한 시민

에 대한 설명(Lee, 2022: 458-459)에 주목하였다.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과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인간의 조건을 갖는 것이 곧 시민이 되는 것이다(Lee, 2022: 475). 

시민은 조건과 과정의 문제이므로 시민은 되어지는 것이다(Lee, 2022: 459). 아렌트에게 인간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치적 주체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데 이는 사유, 판단, 행위, 책임의 주체

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시민교육의 가능성의 토대이자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Lee, 2022: 

464). 이 논의에서는 좋은 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과제로서 비판적 사유능력을 기르는 것(Lee, 

2022: 464)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자로 하여금 수업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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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에서 시민에 대한 이해는 공동

체성을 본질로 하는 즉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 그 자체로 접근한다. 이는 가톨릭 

인간론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2)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의 이해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

황에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교육의 목표가 담겨 있다(Park, 2022: 137- 

138). 이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

는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시민교육이란 용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세계시민교육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세계시민교육으로 접근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교육

뿐 아니라 선진국의 교육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고, 교육이 취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적

인 차원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각성을 강조하기 좋다는 점, 전 지구적인 차원

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화간 이해를 강조하기 좋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Han, 

2017: 21).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Park, 2019: 43)는 각 

개념의 특징과 지향성을 구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글

로벌 역량과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 등을 키워드로 

하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 제도, 사회문제에 대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시민교육’은 사회, 시민성, 시민단체, 참여 등을 키워드로 하며 사회 참여와 실천을 위한 교육

으로 개념 구분을 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명명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의 소통을 강조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청

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조사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을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시민성 범

주로 구성하고 있다(Kim & Paik, 2014: 61-165). 이 연구는 시민성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

는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시민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

구에서 개인 시민성은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권리ꞏ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동체 시민성은 사회참여(관습적 참여, 사회참여운동, 합법적 참

여, 비합법적 참여), 사회봉사(환경보호, 입양에 대한 태도, 공동체에 대한 기부), 신뢰ꞏ호혜성 

및 관용(대인신뢰, 기관 및 제도 신뢰)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 Paik, 2014: 75). 세계 시민성

은 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 관계 이해로 구성하고 있다(Kim & 

Paik, 20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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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민교육의 목표 역량은 무엇인가?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는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상황에 관

해 엄정하고 공신력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비교조사로 평가받는다(Chang, 

2018: 1-204). 2016년 실시한 ICCS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개념’과 이 개념의 ‘배경 맥락’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의식 개념은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참여, 시

민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아는 것과 추론 및 적용으로 구성된 ‘인지적 영역’과 태도와 참

여로 구성된 ‘정의ꞏ행동 영역’에서 분석하고 있다(Chang, 2018: 11-12). 

그동안 시민교육에 논의들은 내용 영역과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교육에 대해 교

육과정에서 새롭게 관심을 확대하는 이유,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성 강조, 한국 청소년들의 

ICCS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내용 영역뿐 아니라 인지, 정의, 행동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의식 유형을 ‘가치성숙형’, ‘적극적 참여

형’, ‘지식결핍형’, ‘의식결핍형’, ‘참여활동 위주형’으로 구분하여 시계열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현황은 과거에 비해 민주적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참여적 행동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Kim et.al., 2018: 98). 2009년 조

사에서는 ‘의식결핍형’이 50.1%로 지배적이었고, ‘행동추구형’은 1.9%로 미미했으나 2016년 조

사에서는 ‘가치성숙형’의 비중이 37.4%로 가장 컸으며, ‘행동추구형’이 5.3%로 비중이 가장 낮

았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참여행동의 괴리는 여전히 교육적 해결과제로 지적

되고 있다(Kim et.al., 2018: 99).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별개의 교과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교과에서 종합적

으로 다룰 것인가? 현재는 모든 교과에서 다루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세한 상황이다. 

ICCS 조사에 의하면 시민교육은 11개국에서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이들 국가 중 일부를 포함한 18개국에서는 교육내용이라기 보다는 학교 생활의 일부로 인

식한다는 보고가 있다(Chang, 2018: 9). 학교 내에서 시민 참여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시민으로서 참여할 의지와 동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교과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 의

식을 길러주고, 참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교

육과정 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학교 종교교육도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실행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얻게 되는 시사점은 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학습 내용과 학습 경험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의 영역에서 시민적 삶에 대한 

지식,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역사 인식과 국제 관계와 상황에 대한 이해,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다양한 사회 참여 방식에 대한 이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 등이다. 

이들 내용과 학습 경험은 교육 활동 안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관련지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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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와 태도의 영역에서는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향 등이 학습 경험으로 조직화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

는 가치와 태도 이것에서 파생되는 다양성에 대한 존종, 상호존중과 포용성 등이 시민교육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길러져야 할 목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유는 수업의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가톨릭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 주제 접근

1) 종교 이해를 통한 상호존중

종교교육은 인문 교양교육, 시민교육,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필요한데 특히 “공립학교에서 종

교가 가르쳐져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근거보다는 시민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필요가 있

다”(Feinberg, 2013: 438을 Han, 2017: 162에서 재인용)는 주장이 있다. 상호존중이라는 품성을 

함양하는 것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행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Han, 2017: 163-164). 다

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의 삶을 논할 때 그것은 ‘무지의 관용’이 아

니라 ‘지성적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이견’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Kunzman, 2006: 103을 

Han, 2017: 173에서 재인용). 삶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시민사

회의 구성원을 이해하려 한다면 종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젊은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가

속되고, 청소년들이 종교 관련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교육이 

상호존중이라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타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 종교교육에서 종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에 관한 지식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야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삶과 문화를 이해하여 상호존중으로 나갈 수 있는가? 라

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삶에 대한 실천을 배제하고 종교에 관한 지

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종교에 관한 지식만으로 타종교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초월성을 고

려하는 종교 그 자체의 과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에 관한 지식만으로 종교교

육에 접근하는 것은 종교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소극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종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관점도 있다 보니 국가는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데 규제적인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개설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화와 역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교육에서 종교를 무관심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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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기도 하다”(Kim, 2019: 5). “각 개인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인은 실용적인 추론을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종교적 삶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Peters, 1996을 Kim, 2019: 5에서 재인용)라

는 것이다.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과 교육과정의 방향이 종교 간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간과하는 측면

이 있다. 종교교육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종교를 권리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보다 선에 대

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Sandel의 견해(Kim, 2019: 7에서 재인용)에 주목하게 된다. 

Sandel은 종교적 믿음은 그것이 “도덕의 기초가 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존중받게 된다고 한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종교가 공동체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특정 종교의 선교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에 대한 존

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배우게 될 때 종교

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상호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은 것 즉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음에도 그것을 종교적 활동이라 할 때는 그것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식별할 수 있는 역

량도 길러 질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간 대화 교육’1)

가톨릭교회는 오늘날 다문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만남이 서로를 풍요롭게 해 주는 

원천으로 여겨진다면 그 문화들의 공존은 커다란 자원이 된다”는 관점에서 2013년『가톨릭 학

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을 발표하였다. 문헌에는 다문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관점, 가톨릭학교가 문화 간 대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내용

으로 담고 있다. 문화간 대화 교육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의 

본래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앎이 중요한데 그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며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앎에서 시작해야 한

다는 점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다른 문화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세계시민교육은 가톨릭학교가 주의 깊게 수행해야 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화 간 대화 교육은 가톨릭 신앙공동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1) 본문은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이 발표한『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

로운 삶』(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3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에서는 문헌의 항목 번호만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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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게 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에서 포함해야 할 학습 경험과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그

것은 대화이다. “대화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이 타 종교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믿음을 지닌 개인과 공

동체들과 나누는 모든 유익하고 건설적인 종교 간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13항). 문화 간 대화에서 대화는 “타협이 아니며,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의 상호 

증언의 틀이 되어 다른 종교와 거기에서 비롯된 윤리적 행위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15항). 

자신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데 이는 종교 간 대화의 필수 조건

이며 종교적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는 적절한 문화 간 대화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16

항). 대화가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듯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명료한 대화를 위한 출발임을 밝히고 있다. 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종교로 인한 긴장과 갈등 

그리고 잠재적 대립의 극복, 비인간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정화, 변혁의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 전통 문화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20항)으로 제시하

고 있다. 문화 간 대화 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기대는 결국 종교

교육이 수행해야 할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첫째,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사

고와 정서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

다. 둘째, 세계 시민으로서 수많은 상호의존 관계들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개인적 정체성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통해 길러지는 자의식을 개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지적 전략 뿐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타문화와 타종교를 가진 이들과 대화하며 연대, 관용, 자

유와 같은 보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섯째, 삶의 사회적 문화적 상

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나눔과 책임을 교육하여야 한다.(63항) 이러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이 교리교육과 다른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교 종교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는 데 있다.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이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기

여를 체험할 수 있고, 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책임감을 키우고, 비판적 감각을 

키우고, 현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를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거의 유산을 배우도록 

하는 것”(74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문화 간 대화 교육에 대한 선언 또한 문화간 대화 교육에 대한 계획된 교육과

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헌의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71 (2022)

- 10 -

마지막 부분은 이를 실행할 교사와 교직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양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교사

와 관리자는 “차이를 조화로 이끌고 차이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새로운 전문역량이 필요하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직 공동체, 실천 공동체, 공통의 이념과 연구하는 

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문화 간 대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학교 공동체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형제적 인류애’2)

2020년 10월 3일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은 형제적 인

류애와 사회적 우애에 대한 성찰로의 초대이다. 회칙에서는 세상과의 소통, 그 누구도 이웃이 

아닌 존재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와 문화적 

요인들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회칙이 쓰여진 동기와 발표 당시 상황은 회칙의 내용

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

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열린 형제애의 본질을 알려 준 프

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해 새로운 회칙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다

고 밝히고 있다(2항). 둘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이 회칙을 발표한다고 했다. 아흐메드 알타예브는 이슬람 수니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교

황은 그와 함께 2019년 공동선언문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를 

발표한 바 있다. 종교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만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

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이 회칙이 쓰여지고 발표된 시기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이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불행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던 시기였다. 이웃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던 시기였다. 문헌에서는 “누구도 삶의 길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음”(68항)

을, 온전한 시민임에도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함”(98

항)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제애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거나 행정적으로 평등이 보장

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103항). 형제애에 대한 교육, 대화, 상호관

계와 공동 번영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형제애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

다고 한다(103항). 

회칙으로부터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상황에서의 시민교육 주제를 다룰 때 얻게 되는 시사점

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

치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과 지역 사회를 초월하여 타인과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인류 가족 전체의 선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개인과 사회가 온전한 

2) 본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모든 형제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21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에서는 회칙의 항목 번호만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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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치의 측면에서 성숙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셋째, 연대는 길러야 할 

도덕적 가치이며 사회적 태도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연대의 가치를 길러야 한다. 넷째, 자신

뿐 아니라 이웃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실천해야 할 의무라는 점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재산의 사회적 역할 즉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모든 성원의 생계가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출생지와 거주지에 따라 

인간의 발전이 제한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형제애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토마스 그룸의 가톨릭 교육론

1. 가톨릭교육의 실체적 특성과 가톨릭교육 철학

토마스 그룸(1945~)은 저서『생명을 위한 교육』(Groome, Cho trans., 2021)에서 가톨릭 교육

자를 위한 영적 비전으로 가톨릭교육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인간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곳의 모든 이를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 ‘가톨릭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

는 모든 교육 활동과 관련되는 가톨릭교육의 철학을 제시하기 위해, 명시적인 신앙 활동이나 

종교적 언어가 배제 되어지는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해, 가

톨릭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화 교육은 모든 교육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일반 교육

을 위한 가톨릭교육 철학의 기여를 위해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육과 교육자들에게 모든 

이를 위한 생명의 교육이 갖는 비전을 제공하여 모든 교육에서 인간화 교육이 실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Groome, Cho trans., 2021: 20-21). 

그룸은 가톨릭의 실체적 특성으로부터 가톨릭교육 철학을 밝히고 있는데, 그가 제시하는 가

톨릭의 실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간 조건에 대한 긍정적 인간론,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더 많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삶의 성사성에 대해 확신,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

계와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 앞선 세대들이 전해 준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경과 성전을 비롯한 

지혜, 예술, 학문의 유산을 존중한다는 역사와 전통에 헌신, 삶의 지혜와 책임을 장려하는 성찰

적인 앎의 방식을 존중하는 지혜의 인식론,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 하느님 나라의 정의

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함, 모든 사람에 대한 환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진

리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가톨릭의 보편성이 그것이다(Groome, Cho trans., 2021: 88-89).

어떤 개념과 용어에 가톨릭이 수식어로 붙으면 그것의 본질적인 특징은 가톨릭에서 비롯된

다. 이는 가톨릭교육, 가톨릭학교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시민교육에도 적용된다. 교육과 학교교

육, 시민교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갖지만 그 기능은 가톨릭의 본질과 관련될 때 가톨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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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교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시민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톨릭교육 철

학은 가톨릭의 본질적인 특성이 교육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가톨릭 시민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교육의 범주 설정과 내용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이라 하면 

가톨릭교육의 본질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룸은『생명을 위한 교육』에서 가톨릭교육 철학을 인간론, 우주론, 사회론, 인식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 영성, 정의 그리고 가톨릭 보편성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술의 차례는 각 영역에서 신학적, 철학적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가 교육에 적용

할 때 확신하고 헌신해야 할 실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

지만 교육자가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 가서는 각 영역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자주 있다. 특

히 인간론과 사회론, 사회론과 정의에 대한 관점, 우주론과 영성에 대한 이해, 인식론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는 각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그러하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룸이 제시한 8개 영역을 앞의 4개 영역에 보편성

을 더해 5개 영역으로 재범주화 하여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룸은 각 영역의 신학

적 철학적 논의의 초점이 다르므로 여덟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인간론, 사회론, 정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톨릭

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교육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2. 시민교육을 위한 가톨릭교육 방법론

1) 가톨릭의 인간론(인간이해)에 따른 교육방법 

가톨릭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룸은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인간론을 후마니타스 인간론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인간 조건에 대해 긍정적인 신학을 펼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간론

을 주장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버나드 로너간이 요약한 표현을 빌어 인간에 대

한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이해는 현실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Groome, Cho trans., 

2021: 107-125). 하느님을 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본

질적으로 선하다는 점은 모든 사람을 존엄성과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고, 모든 사람은 그

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후마니타스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에게 부여

된 최고의 소명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며, 여기서 사랑이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할 것

을 요구하는 사랑을 말한다”(Groome, Cho trans., 2021: 135). 

이러한 인간론을 바탕으로 그룸이 제안하는 교육방법은 학생들이 가르침과 배움의 역동성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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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에서 시민교육에의 적용을 위해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학습자들의 

삶과 관련한 그리고 삶을 위한 교육과정”, “학습자들이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성찰로 이

끄는 활동”, “학습자들에게 도전하게 함”,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열정”, “학습자 자신의 

생성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 부과”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격려하라는 것이다

(Groome, Cho trans., 2021: 156-158). 교육방법으로 이러한 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성해야 

할 수업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존중하는 환경’과 ‘도전을 부여하는 환경’이다. 존중의 의미는 

학습자들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 표현, 생각, 감정, 활동, 작업 등을 가치있게 

여기도록 격려하는 것과 학습자 자신이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Groome, Cho trans., 2021: 160). 도전은 학습자들이 더 성장해가도록 촉진하는 수단

으로서 도전을 의미한다.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갈 때 마련되는 환경을 도전을 부여하는 환경이다(Groome, Cho 

trans., 2021: 161). 도전을 주는 환경은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작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라고 한다(Groome, Cho trans., 2021: 162). 이 부분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고스키의 비계 설정을 연상시킨다. 

상호존중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비롯된다. 존중받은 경험이 있다면 타인에 대한 존중도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수업 중에 자신과 타인의 말, 표현, 생각 등이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가톨릭의 사회론(사회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육방법

가톨릭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망해야 하는가? 어떤 관계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가? 

인간론에서 “공동체 안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론에서는 “인간들의 공동체”에 초점

을 둔다(Groome, Cho trans., 2021: 246). 이는 동전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 

가톨릭 그리스도교에 의해 제안되는 사회적 관점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의 인간임을 드러내며 

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인간론과 성사적 우주론을 반영한다. 인간론에서 밝힌 본질

적 선함에 대한 강조는 관계에 있어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Groome, Cho 

trans., 2021: 247).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보고, 보이는 것 너머에 은총의 실재가 있음을 믿는 

성사적 우주론은 사회가 하느님 사랑의 매개체라는 관점을 의미한다(Groome, Cho trans., 2021: 

247).

가톨릭의 공동체 사회론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그리고 전체 사회의 공공선 모두를 인

정한다. 이때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구원받기” 위한,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한 일차

적 환경이다(Groome, Cho trans., 2021: 249). 교회는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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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는 공동선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Groome, Cho trans., 2021: 253). 사회는 공동선을 위

해 작용하는 개인들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

(Groome, Cho trans., 2021: 257)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톨릭

학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교육의 목적에 공동선에 두고, 가르치는 내용, 방법, 목

적, 장소에 스며들게 할 것을 요청(Groome, Cho trans., 2021: 272)받는다. 교육자들에게 “그들 

사명의 “시민적” 측면을 더 열심히 인식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공동선을 위해 교육하여야 한

다“(Groome, Cho trans., 2021: 273)고 강조한다.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인간적으로 사는 것뿐 아

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최소한의 것만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관대하게 수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요청한다. 공동선을 위한 교육은 비판

적인 사회의식을 기르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공동선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의 적용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가 공동선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이다.

첫째, 교육자는 학습자들의 교회적 정체성-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길러 

주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종교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가진 능력과 환경에 따라 

적극적이고 헌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종교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교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삶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종교교육자들이 학습자들에게 ‘교회’의 구조 안에 있는 죄악(예: 성차별 또는 인

종차별)을 묵과하도록 조장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사명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Groome, Cho trans., 2021: 275).

위에서 첫 번째 기여는 가톨릭 신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기

여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여를 고려했다면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어떤 학습 경험을 구상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에 대해 그룸은 ‘대화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Groome, Cho trans., 2021: 277).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과정

에서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교실에서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화에 필요한 헌신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대화가 아닌 경우

가 많다. 그는 하버마스를 인용하며 진정한 대화를 위해 참여자들이 진실을 추구할 것, 대화에

서 정직할 것, 결과를 조작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말 것, 진실한 설득 

외에는 결코 동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Groome, Cho trans., 2021: 280). 그러니 대

화를 준비하는 교육자의 의도가 중요하며, 수업에서 대화를 격려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화를 정말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상황에 대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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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필요한 것이다. 즉 교육자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학습자를 어떻

게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수자가 해야 할 몫이지만 그룸은 

학습자의 삶에서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널리 인용되는 Keller의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

감, 만족감(ARCS) 학습동기 모형과 같은 맥락이다.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그룸의 제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자가 대화 접근 방식을 실행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 본질적으로 언어적인 사건 즉 의미의 세계를 반영하고 

매개하는 언어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대화이므로 ‘언어의 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과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Groome, Cho trans., 2021: 

279). 가치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어, 광신적 애국주의, 억압적 

또는 차별적 언어, 기계적ꞏ통제적ꞏ조작적 언어 유형은 교육자가 피해야 함을 강조한다(Groome, 

Cho trans., 2021: 279). 그룸의 글들에는 그가 의식적으로 포용적 언어 사용, 그리고 차별적이

지 않고,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룸이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대화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에는 교재와의 대화도 

있다(Groome, Cho trans., 2021: 285). 한스 가다머를 인용하여 “텍스트를 통달하려는 호전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자신의 삶을 텍스트에 비추어 보고 텍스트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오고 가기” 라는 관계를 성립할 것을 권유한다(Groome, Cho trans., 2021: 285). 성찰하는 읽

기,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텍스트와 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가톨릭의 정의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육방법

가톨릭은 정의를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그룸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리스도교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고 

한다(Groome, Cho trans., 2021: 499). 그리스도교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의 모범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찾는다. 즉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아낌없는 사랑이 바로 인간 상호 간

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정의는 저울에 재어서 동등

하게 주고 받는 정의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 그리스도

교적 사랑 또는 자선이 이러한 정의를 일정 부분을 가려버렸다고 한다. 그룸은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묘사하면서 크림이 되어야 할 사랑 또는 자선이 정의라는 케이크를 너무 많이 

덮어서 가려버렸다고 비판한다(Groome, Cho trans., 2021: 499). 정의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필수 책임이자 의무라는 측면이 간과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만 자선을 베

풀면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은 완수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

이 무뎌진 상황을 지적한다(Groome, Cho trans., 2021: 499). 책임과 의무로서 정의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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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살펴 본『모든 형제들』에서의 형제적 사랑과 사

회적 우애과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교회가 자주 인용하는 다음의 진술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시

대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 정의는 이웃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기에, 사랑은 정의에 대한 절대적 요구를 암

시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선포의 본

질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Groome, Cho trans., 2021: 501). 

그룸은 가톨릭의 사회교리가 철학의 자연법 전통과 평화와 정의에 관한 성경적 요청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교리를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Groome, Cho trans., 2021: 510). 사회교리는 “인간의 신성, 존엄성, 우선

권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와 책임을 요구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다. 정의는 공동선과 공공질서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보조성과 사회적 주체의 원리는 

정의에 이바지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룸은 가톨릭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신앙이 요구하는 정의와 관련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데 실패했던 역사적 증거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Groome, Cho trans., 2021: 520). 그

러나 동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제29

항을 통해 “그리스도교회는 그 신앙에 의해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반대해야 한다”는 교회

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를 가톨릭 종교교육의 시민교육에 적용하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과하는 역사적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가르칠 것인가? 그룸은 우선 교육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의에 대

한 개인적 열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Groome, Cho trans., 2021: 524). 정의에 대한 강한 내

면의 열망이 없다면, 불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다면 가르칠 수 없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Groome, Cho trans., 2021: 525). 정확한 지적이다. 시민교육의 주제들은 예컨

대, 평화, 정의, 시민참여, 생태 위기 등의 이슈는 그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가르칠 수 없는 주

제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위한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룸은 

신앙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성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권한다. 즉 그룸

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의미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실패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다 보면 모든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노력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

자들은 가장 단순한 노력도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성

공을 다시 정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Groome, Cho trans., 2021: 525). 또한 정의를 가르칠 

때는 의식적으로 교수방법에 의도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룸은 모든 교

사는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정의를 교육하

는 방식을 찾을 수 있고, 또 일부로 가르치는 느낌을 주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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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oome, Cho trans., 2021: 534). 

이점은 시민교육을 범교과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다. 비판적 

성찰은 정의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방법이다. 비판적 성찰

은 보통 질문으로 시작되므로 수업 중간과 수업 마지막 즈음 질문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성찰을 돕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나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느낌,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

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수업에서 이를 적용해야 하겠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

지 않으나 학습 내용에 치중하다 보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이를 

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4) 가톨릭 보편성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육방법

보편성은 가톨릭교회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가톨릭의 보편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 가장 최고의 소명이라고 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좁은 이

기심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오늘날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가 확대되는 것은 분파주의와 

지역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룸은 신학적 철

학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보편성을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정서로 설명한다(Groome, Cho trans., 2021: 553). 가톨릭 보

편성은 모든 사람의 복지, 권리, 정의를 위한 헌신과 모든 이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수반하

며, 인간의 다양성을 환영하고,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개방적이며, 모든 인류와 형제

자매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가톨릭 보편성은 열린 지평과 지구촌 의식을 추구하

면서도 자신이 속한 특수한 문화와 정체성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 보편성을 가진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에 포용적이고, 차별과 분리주의적인 정서에서 자유로

우며, 팔을 벌려 “낯선 이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환영한다(Groome, Cho trans., 

2021: 572).

그룸은 보편성을 포용과 환대로 보고, 이는 역사적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한다. 신약 성경학

자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목 활동에서 가장 뛰어난 점 중 하나가 포용적 제자 공동체

를 만든 것(Groome, Cho trans., 2021: 550)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느님 사랑의 보편성은 한

계와 경계가 없으므로 사람들에게도 한계와 경계가 없는 사랑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

으로 본다(Groome, Cho trans., 2021: 555). 이러한 보편성은 가장 가까운 이에서부터 먼 사람

까지 모든 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는데, 교육에서 보편성을 가르치다 보면 어디까

지 돌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에 대해 고려하자면 보다 많은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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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지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긴급하게 우선적 돌봄이 필

요한 가난한 이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보편성은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한 개방성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개방성이 그리

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 개방성에 대한 

전제로 언급된다. 이 개방성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선

포하며 또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룸에게서 보편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관과는 매우 다른 인생관으로부터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Groome, Cho 

trans., 2021: 562). 그룸의 이러한 표현의 전제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관이 명확하고, 자신이 어

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보편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편성이 

가져다 줄 열매에 대한 그룸의 기대가 실로 크다. 그는 편협하고 폐쇄적, 배타적 행위들이 초

래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에 더 큰 기대를 두는 것 같다. 

모든 이를 환대하는 보편성은 곧 돌봄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계 없이 돌봄을 적극적

으로 펼치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형제적 인류애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보편성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 그룸은 그가 제안하는 여러 교수법에는 모두 가톨릭 보편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본 글의 앞에서 제시한 것에도 적용된다. 가톨릭 인간론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 전인적 인간을 참여시키는 긍정적 인간론, 세상 속의 모든 측면을 가치 있게 

여기고 평범함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을 찾는 성사적 관점, 포용적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적 방식에 대한 확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어디에서든 지혜를 찾으며, 진선미를 향한 

인간의 보편적 탐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앎의 방식 등이다(Groome, Cho trans., 2021: 

573-574). 여기에 더하여 학습자들 사이의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을 환영하면서 교육과정의 폭

을 확장시킬 것을 권한다. 교육자가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존중과 환대를 보여줄 때, 이것

은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기여에 대해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기여에 대해서도 존중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Groome, Cho trans., 2021: 

583). 뿐만 아니라 그룸은 자신이 제안하는 가톨릭 교육방법론이 보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하

는 까닭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교육방법에서도 강조되는 교육방법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종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주제로 다룸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종교교육 방법론을 

토마스 그룸의『생명을 위한 교육』에서 제시한 교육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토마스 그룸은 가톨

릭 교육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톨릭의 실체적 영역을 소개하고, 각 영역의 신학적,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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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다루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교육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수방법, 내용 선정의 

준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 철학에서 인간론, 사회론, 정의에 대

한 이해와 보편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화 간 대화 교육, 형제적 인

류애와 부합한다고 보고, 각 영역에서 소개하는 교육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

다. 그룸은 자신과 동료의 실제 경험 그리고 신학적,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실증적 효과 유무와 관련을 맺어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가톨릭 교

육’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룸의 교육론이 실증적이지 않

다는 지적도 있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가톨릭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시민교육의 주제와 

부합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는 교수방법

에서 늘 수반되는 문제가 아닌가? 교수방법 그 자체가 교수 학습 과정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

다. 교육과정 실행에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룸이『생명을 위한 교육』마지막 부분에 교수자에게 제안하는 헌신과 확신은 더욱 

의미가 있다. ‘교육방법에 대한 헌신’은 교육방법을 논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설

득력이 있다. 종교교육의 수업 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룸이 

자신의 첫 수업에서 경험했듯이 학생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제안한 방

법을 교수자가 체화하여 생명력있게 활용하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일부 학습자가 호

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제안하는 헌신

은 다음과 같다. 인간화 교수법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자를 참여시키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

게 하기, 표현하게 하기, 성찰하게 하기, 접촉하게 하기, 내면화하게 하기, 그리고 결정하게 하

기이다(Groome, Cho trans., 2021: 597)이다. 이 또한 교수방법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와 

접근이 아니다. 그러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충실히 실행되지 않는 방법들이므로 확신과 헌신에 

따라 계속 실행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시민교육에서는 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지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삶에서 실행하려는 태도와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확

대 방향의 초점도 이 부분에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룸의 교육방법들을 학습 효과에 

기초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의 교육목표는 교수자가 구상하는 학습 경험 즉 교수 방법 뿐 

아니라 제시하는 목표, 학습 내용과 수업의 분위기와 정서, 교수자 그 자체와 같은 여러 요인

을 통해 길러진다. 그룸이 제안하고 있는 가톨릭교육의 방법들 즉 가톨릭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방법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수업의 효과는 교수자의 시간에 따라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시간에 맞추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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